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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북미 시장 진출 앞둔 SKT ‘에스터’,
‘글로벌 AI 에이전트’가 갈 길 제시한다
- 글로벌 PAA 에스터(Aster), 작년 11월 첫 공개 후 CES 에서 구체적 서비스 개요 밝혀
- 계획부터 실행까지 ‘완결적’ 일상 관리… AI 활용한 ‘Life Management’로 삶의 질 제고
- 올해 미국 정식 출시 앞두고 오는 3월부터 북미 사용자 대상 베타 서비스 예정
- “빅테크와 텔코, 서드파티 에이전트 등과 협력하며 AI 생태계 확장해 나갈 것”
	※ 엠바고 : (한국 시간) 1/8(수) 오전 8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이거스 시간) 1/7(화) 오후 3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시간1/8(수) 오전 11시경 간담회 현장 사진 추가 배포 예정입니다.



[bookmark: _GoBack][2024. 1. 8.]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PAA) ‘에스터(A*, Aster)’를 CES 2025에서 선보이고, 구체적 서비스 실체를 공개하는 등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 준비 중인 에스터[footnoteRef:1]를 미국 현지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SKT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에스터 개발을 최초로 알린 바 있다. [1:  에스터는 별 또는 별표(*)의 의미를 가진 에스터리스크(Asterisk)에서 따온 이름으로, ▲핵심적인 목표나 비전을 상징하는 길잡이 별 ‘북극성(North Star), ▲나의 일상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안내자(Navigator)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별표 의미인 무궁무진한 연결/확장(Everything&Multiply)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 


에스터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에이전트로 ’Life Management(일상 관리)’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한다.

AI 에이전트가 계획에서 실행까지 완결적으로 수행하며, 개인 맞춤 제안과 리마인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즉 체계적인 일상 관리로 이용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터는 크게 ▲계획(Planning) ▲실행(Execution) ▲상기(Reminders) ▲ 조언(Advice) 등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의 모호하거나 복잡한 요구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에스터는 쇼핑과 맛집 방문, 공연 관람 등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준다. 이용자가 공연 관람을 원할 경우, 적합한 공연을 추천하고 공연 장소 주변의 식당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가 전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에스터는 각 일정에 대한 리뷰 확인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드 파티(3rd Party)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SKT 구상이다.

예정된 계획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일정을 놓치지 않게 하며, 능동적이고 적절한 제안으로 이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에스터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가령 라스베이거스로 출장 온 이용자에게 ‘다음주가 당신의 딸 생일이네요. 출장 중 기념품을 구매하는 건 어떠세요?’라고 묻는 식이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와 AI 에이전트간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에스터의 서비스 형태가 다른 AI 서비스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터를 통한 AI 생태계의 확장도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AI 서비스 수요가 필요한 빅테크, 합리적 가격의 AI 서비스 공급을 원하는 텔코(통신사)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서드 파티 개발사들이 에스터라는 ‘AI 허브’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T는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에스터에 탑재하는 등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SKT는 오는 3월 북미 사용자 대상으로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CES 기간부터 베타 서비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SK그룹 전시관과 웹페이지(www.asterapp.ai)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 하반기 미국 정식 출시를 거쳐, ‘26년에는 다른 국가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은 “기존의 다른 AI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에스터는 일상에서 필요한 액션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써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며, “올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에스터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를 CES 2025에서 선보이고, 구체적 서비스 실체를 공개하는 등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1-2. CES 2025에서 공개된 에스터의 서비스 시연 장면



[bookmark: _Hlk186560018]▶ 관련문의 : (미국 현지) SK텔레콤 PR실 테크PR팀 이순흥 매니저(02-6100-3849)
             (한국) SK텔레콤 PR실 비즈 PR팀 김민영 매니저(02-61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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